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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요소로 인식되는 사회가치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도래된 

디지털환경은 도서 의 요성을 한층 더 높임과 동시에 도서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 다

양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서 이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도서 의 요

성은 부언할 필요가 없겠지만, 디지털 환경은 도서 이 통 인 내용과 방법과는 다른 차원으로 

과연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어떻게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자원을 최 으

로 서비스해야 하는가에 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여 왔다.

디지털 환경이 가져다  도서 의 변화에 결정체로 나타난 것은 ‘디지털도서 ’이라 할 수 있

다. 디지털 도서 은 장서의 디지털화를 제조건으로 하여 통 인 도서 의 역할과 범 를 디

지털 환경에서 작용하도록 확 하고 이식하는데 을 두고 있다. 그러나 태생 으로 디지털도

서 을 표방하여 구축한 경우를 제외한 부분의 도서 은 장서를 구축함에 있어 아날로그 자원

과 디지털 자원을 동시에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정보도 아날로그 자원에 추가하여 

온라인으로 소장자료 목록이나 록정보서비스와 소수의 원문정보와 외부의 디지털 자원으로 링

크서비스를 하는 소  하이 리드 도서 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이 리드 도서 은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통

합된 방법으로 하이 리드 정보환경에서 통 인 도서 의 기능과 디지털도서 의 기능을 결합

하여 이용자에게 아날로그 자원의 치를 알려주어 물리  환경에서 아날로그 자원의 이용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디지털 자원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

하는 개념이다(Pearce, Cathro and Boston 2000).

오늘날 부분의 도서 은 이러한 통합정보서비스의 개념을 인지하고, OPAC을 포함하여 이

용자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정보자원에 한 근을 해 아날로그 자원뿐만 아니라 해외 데이터

베이스, 자 , 학 논문, CD-ROM 등 디지털 자원에 한 근, 주제 게이트웨이, SDI 서비

스, 상호 차서비스 등 다양한 이용자 심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출기록 확인, 도

서  안내정보, 의견이나 자료구입신청 등이 가능한 하이 리드 도서 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도서 이 모든 장서를 디지털화하여 통 인 도서 의 역할을 디지털 환경으로 구성해

야 하는지 아니면 통 인 도서 의 역할을 그 로 수행하면서 단일 인터페이스로 아날로그 자

원과 디지털 자원을 통합한 하이 리드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형태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정보환

경의 변화에 달려있겠지만, 자는 이상 인 모습이고 후자는 실 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

한 실과 이상에서 오는 괴리의 근본 인 이유는 바로 도서 에서 요한 업무  하나인 장서

개발과 가장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정보기술은 도서 이라는 실제공간을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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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시키고 아울러 부분의 인쇄형인 아날로그 자원 심으로 유지해온 장서에 디지털 자원

를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근의 편의성을 강조하여 소장에서 근으로 이동을 진하여 도서

의 존재가치와 정체성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가상공간에 한 환상은 TV가 생기면서 화가 사양길로 어들 것이라는 오 처럼 

오히려 인터넷이 국 으로 고속으로 보 되는 재 도서 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과 동시

에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상쇄되고 있으며, 종이 없는 도서 이 될 것이라는 측과 달리 

디지털 자원의 증가와 함께 인쇄자료로 표되는 아날로그 자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하이 리

드 정보환경이 지속되어 도서 의 장서는 아날로그 장서와 디지털 장서를 혼화(blending)되어 

그 범 가 넓어지고 있다.

도서 의 장서와 한 주제인 장서개발은 도서  업무의 첫 단계로서 도서 이 정보자원을 

계획․선택․수집․정리․구축․평가․ 리  보존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장서개

발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은 장서로 편입될 정보자원의 상의 범 를 어디까지 한정하느냐

에 달려있다. 통 인 도서 에서 장서는 주로 인쇄물과 시청각 자료를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산과 련하여 수 과 범 를 산정하여 최 의 범 를 정하 으나, 장서의 상이 디지털 자원

으로 변화  확 됨에 따라 장서개발에 새로운 개념과 방법을 요구하 다. 

한 장서개발은 도서 의 성격을 결정하는 필수 인 요소로서, 모든 도서 은 설립주체와 목

, 이용자의 범 , 서비스 목 과 내용 등에 따라 장서개발정책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각 종별 도서 은 장서로의 편입잠재력을 가진 상으로 다양한 정보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도서 도 그 사명과 역할에 걸맞게 국가  차원에서 미래 세 에게 문

화유산이 될 만한 모든 종류의 정보자원의 개발하여 장서개발에 반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 의 장서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하이 리드 정보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국가도서 의 포지션에 입각하여 그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특히 장서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

고 있는 디지털 정보자원에 한 납본을 공고히 하기 해 련법을 검토하고, 세부 으로 디지

털 정보자원에 한 개발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2. 국가도서 과 장서개발의 변화

2.1 국가도서 의 변화

국가도서 이 통 으로 서비스해 온 상은 학습자 는 연구자이다. 이는 국가도서 의 입

범 에 반 되어 있으며, 국립 앙도서 은 ‘이용 상자는 정보이용․조사․연구 등을 목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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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장 도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16세 이상인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가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엘리트주의 인 사고를 벗어나 이용자가 변화하고 있다. 즉 국가도서

의 서비스가 엘리트주의  모델이 정당하지 않으며, 정보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

야 한다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의 변화는 국가도서 의 정책을 새로운 방향으

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 로 통 으로 국가도서 의 공간은 장서를 장하거나 독서실 형태를 

취했으나, 이용자가 확 되면서 공 인 공간을 학습공간 외에 시공간, 카페 등의 편의시설을 

추가하여 새로운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용자의 확 는 국가도서 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확 와 함께 아날로그 장서에서 디지

털 장서로의 이동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디지털 형태로의 장서변화는 국가도서 의 이용에 있어

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해 상참고서비스, 개별화된 인터페이스, 다운로드가 가능

한 미디어를 제공하여 과거보다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도 진화

하고 있는데, 최근의 온라인 이용자들의 웹이용 방식이 과거의 이용자와 달리 참여 이고 동

이며 상호작용 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최근 ‘도서 2.0’이라는 새로운 도서  모델로 회자되고 있는데, 도서 2.0의 기

본 의도는 이용자에게 합한 도서 을 만들어 사람들을 도서 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즉 도서 2.0은 이용자에게 도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해 원하는 내용과 방법에 해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며, 도서  공간을 가상 이면서 물리 인 도서  공간으로 구성할 뿐만 아니라 더욱 

상호작용 이고 력 이며, 물리   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이용자를 참여시키기 

한 도서  서비스 모델로서, 도서 이 새로운 이용자를 발굴하고 기존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

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Casey and Savastinuk 2006).

국가도서 이 비록 참여와 력의 으로 보아 서지통정이나 사서커뮤니티를 통해 이미 도

서 2.0의 개념  활동은 하고 있으나, 사실 도서 2.0에 한 논의와 활동은 부분 공공, 학 

 문도서 에서 주로 집 된 반면 국가도서 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가도

서 의 업무가 최종이용자와의 일차 인 계보다는 국가유산, 납본, 국가  서비스에 을 둔 

측면도 있고, 그 이용자 범 가 다른 유형의 도서 에 비해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다는 과 비

록 규모 정보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유동자원이 거의 없다는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확 와 련하여 국가도서 은 도서 2.0의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있다. 비록 애들이 가득찬 풀장에 어른이 들어가는 험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최근 국가도서 은 

Facebook이나 Second Life를 만들거나, 목록에 메타데이터 태그를 부여하는 방법을 취하는 등

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Svensson 2007).

한편 디지털 형태로의 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장서로의 이동과 확 는 국가도서 이 

국가유산을 디지털화하는 책무를 부여하 다. 이는 국가도서 이 무엇보다 가장 기여해야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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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웹으로 이용 가능한 국가 인 포지토리를 만드는 것이다. 기본 으로는 장서, 국가서

지, 잡지색인, 다른 데이터베이스로의 근을 해 웹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가도서  OPAC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에 한 디지털화를 통해 문을 제공하는 것이 해당되며,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의 국가도서 은 규모로 이를 수행하고 있다. 

2.2 장서개발의 변화와 디지털 자원

도서 은 장서의 잠재  상이 되는 정보자원자체를 생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선

별  수용할 수도 없다. 다만 도서 은 정보와 이용자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도서 이 장서와 이용자 사이에서 훌륭한 개역할을 하기 해서는 정보자원과 이용자의 변화

와 특성을 잘 악하여 최선의 응을 해야 한다.

통 으로 도서 은 도서뿐만 아니라 신문, 지도, 팜 렛, 그림 등의 인쇄형자료 뿐만 아니라 

시청각 자료 등의 아날로그 자원을 장서에 포함하여왔다. 그러나 정보자원의 변화는 장서개발에 

변화를 가져왔다. 즉 컴퓨터 기반 정보자원이 빠르게 장서에 포함되었으며, 실제로 자 이나 

문DB와 같은 디지털 자원을 장서에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자원의 출  이 의 장서개발과 련한 주제는 체로 장서정책, 자료선택, 장서 리, 

산과 재정, 이용자 요구 평가, 장서이용연구, 장서의 사정  평가, 자원공유  력 등을 포

함하는 장서기반 활동을 포함하여 부분의 장서개발연구를 그 범주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디지털 자원의 향력이 커지게 된 1990년  반부터 장서개발 장에서 디지털 자원에 한 논

의가 지배 이었다. 즉 장서를 구축하고 리하는 모든 측면에서 디지털 자원의 향을 반 하

으며, 특히 웹이 출 과 함께 장서개발은 장서를 자 의 소유에서 이용을 한 원격자원의 근

으로 이동하 다. 이때부터 도서  장서에서 인쇄자료로 표되는 아날로그 자원과 디지털 자원 

간의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상 인 가치비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새로운 출 형태로 나타난 디지털 자원은 과거와 달리 근과 이용의 편의성으로 인해 환 을 

받았다. 그리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장서 리는 통 인 인쇄 형태와 디지털 형태를 합성해야 되

며, 오 라인 장서는 도서  서가나 장소에 물리 인 형태를 가지고, 이용율은 낮지만 유물  

가치를 가진 개체이거나 디지털화하기에 하지 않거나 법 으로 배제된 것으로 구성해야 한

다고 주장되거나(Atkinson 1998), 도서 장서에 디지털 자원의 요성이 인쇄물을 능가하고 있

다는 평가까지 제시되었다(Younger 2002). 한 디지털 자원을 장서로 편입시키기 해 장서

리에 있어서 디지털 자원의 가치와 필요성이 제시하고 웹기반 자도서 을 한 장서계획을 개

발하고 실행하기 한 지침이 제시되기도 하 다(Kovacs and Elkordy 2000). 

이처럼 장서개발에서 요한 축으로 두된 ‘디지털 자원’을 어의  측면에서 보면, 체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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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digital)은 ‘ 자(electronic)’와 혼용이 되고 ‘자원(resources)’은 ‘정보(informations)’, ‘자

료(materials)’ 는 혼합어로 ‘정보자원’, ‘정보자료’ 등으로 혼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디지털 

자원은 디지털 정보, 디지털 자료, 디지털정보자료, 디지털 정보자원, 자정보, 자자료 등으로 

혼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각각의 용어가 그 나름의 개념이나 상하 계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논외로 한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자원에 해 도서 에서 심을 가지고 소장뿐만 

아니라 근의 상이 되면 ‘장서(collections)’로 받아들여 ‘디지털 장서’로 차별화시켜 장서개발

에 반 하고 있다. 

한 디지털 자원은 생성형태에 따라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나타난 ‘태생  디지털 자원’, 아

날로그 형태( 체로 인쇄형태의 자료이나 일부 시청각 자료가 포함됨)의 자원을 디지털 포맷으로 

변환한 ‘후생  디지털 자원’, 그리고 이 두 가지 형태를 동시에 취하는 ‘복합  디지털 자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 달하는 매체에 따라 ‘오 라인 디지털 자원’과 ‘온라인 디지털 자원’으로

도 구되기도 한다. 이처럼 구분방식에 따라 다양한 기 이 있겠지만, 디지털 자원은 내용이나 매

체의 형태에 따라 일반 으로 자잡지(e-journal), 자도서(e-book), 오디오도서(audio book), 

웹DB, 웹자원, 상  음향자료, 이러닝 콘텐츠 등을 포함하며, 디지털 자원이 도서 이 소장가

치를 가지고 장서로 편입되면 <그림 1>과 같이 디지털장서로서 규정될 수 있다.

 

<그림 1> 디지털 장서로서의 디지털 자원

그러나 일부 디지털 자원은 라이선스를 통해 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만 가능한 디지털 자

원을 장서에 포함한다는 것은 장서에 한 기존의 어의  념에 익숙한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는 문헌정보학에서 ‘문헌’에 한 의미를 ‘서 이나 문서’를 넘어 ‘인류가 생

산한 모든 종류의 정보 자료’로 이해하는 만큼의 가치 환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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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 근만 가능’한 디지털 자원에 해 다수 도서 이 디지털 장서에 포함하는 이유로는 디

지털 자원 자체를 소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도서 을 수용한 다음 별 다른 노력없이 디지

털 도서 의 면모를 그나마 보여  공로에 보답하는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최근 상업  정보제

공자의 독과  횡포로 배신을 당하고 있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 보다는 기존의 아날로그 

자원보다 이용자의 근성, 편의성  활용성을 제고시켰다는 에서 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

고 소장과 동일한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도서 의 입장에서는 소장 가능한 디지털 자원( 체로 CD 는 DVD 매체로 유통)에 해서

는 기존의 아날로그 자원의 장서개발정책과 유사하게 다루면 되겠지만, 근만 가능한 디지털 자

원에 해서는 도서  차원에서의 응논리가 필요하다. 사실 디지털 자원이 소장가능하건 아니

면 근만 가능하건 간에 라이선스 과정을 거친 디지털 자원은 이용자에게 근의 용이성과 이

용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면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근만 가능한 디지털 자원에 

해서는 과연 근이 소장에 상응할 만큼 장서개발에서 가치가 있는지, 도서  장서에 일시 인 

근만 있고 다음 세 를 한 구 인 소장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디지털 자원을 구성하거

나 담고 있는 디지털 형식이나 매체의 수명주기를 한 마이그 이션에 한 응은 어떠한지 

등에 한 여러 가지 논란이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서 은 기존의 아날로그 장서개발에 부가하여 인쇄잡지의 구독취

소와 자잡지의 계약의 확 , 웹DB  웹자원의 장서화, 아날로그 장서의 디지털화 등으로 디

지털 장서개발을 확장하고 있으며, <그림 2>와 같은 장서개발구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도서  장서개발 구조

이처럼 도서 의 장서개발은 아날로그 장서에 부가하여 디지털 자원으로의 근, 링크, 다운로

드를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의 편의성과 보존을 해 아날로그 장서의 디지털화까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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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이 리드 장서개발로 환하고 있으며, 디지털 장서개발에 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2.1 오 라인 디지털 자원

재 부분 도서 에서 기존의 아날로그 자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장서로 구성하는데, 이동가

능한 디지털 매체에 수록된 소장 가능한 오 라인 디지털자원( 체로 CD, DVD 등의 디스크형

태로 나타남)은 수집을 하여 소장하고 있다.

2.2.2 온라인 디지털 자원

라이선스를 통해 근만 가능한 온라인 디지털자원( 자잡지, 웹DB 등)은 개별  는 컨소

시엄 형태로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근을 제공하고 있다. 한 라이선스는 요구하지 않는 웹자원

은 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도서  서버에 다운로드하여 아카이빙하고 작권에 해당되는 

것은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웹자원은 근만 가능한 온라인 디지털자원만큼 논란이 있는

데, 하고 유동 인 웹자원의 평가, 선택  보존의 문제, 상업 인 포털사이트와 차별성  

활용성의 평가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디지털 자원은 디지털 

장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2.2.3 아날로그 장서의 디지털화

이것은 재 소장하고 있는 아날로그 장서를 디지털 장서로 환시키는 것으로, 진정한 디지

털 도서 을 구축하는 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으로 아날로그 장서를 디지털화하는 것

은 유산  가치가 있거나 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날로그 장서를 상으로 하며, 재의 이용

성보다는 미래의 잠재  이용을 한 보존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3. 국가도서 의 하이 리드 장서개발

3.1 포지셔닝에 의거한 국가도서  장서개발

포지셔닝(positioning)이란 개념은 원래 고에 뿌리를 둔 것으로, 소비자의 마음 속에 제품이

나 서비스가 어떤 핵심 인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느냐에 한 것이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포지셔

닝은 마  측면에서 상소비자를 설정하는데 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쟁 상과의 차

별성을 부각하는 이미지로서 작용한다. 이런 에서 도서 의 포지셔닝은 도서 에 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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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이미지로서, 이용자의 유형에 따른 장서개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도서 의 포지션은 국가도서 에 한 국민들의 이미지나 기 심리로서 나타낼 수 있는데, 

체로 모든 국민을 상으로 어떠한 정보요구라도 수용 가능하도록 비된 정보자원과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 으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용자, 정보자원, 서비스는 포지셔닝 지표

로 볼 수 있는데, 국가도서 의 이용자는 재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잠재  이용자를 모두 포함

하는 모든 국민이 해당될 수 있으며, 정보자원은 국가도서 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주제

 포 성과 유형의 종류와 양과 련될 수 있다. 물론 정보자원의 질  수 도 고려해야 하겠지

만, 국가도서  장서에 한 질  평가는 이용자의 지  수 과 선호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어 포지셔닝 지표로는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한 서비스는 신뢰성(정확한 정보제

공), 응답성(즉각 인 정보제공), 근성(정보 근의 용이성), 유형성(물리  환경)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도서 의 포지셔닝 지표 에서 이용자와 정보자원이 포지셔닝 형성에 일차 인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는 부수 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에서, 국가도서 의 

포지셔닝은 이용자의 유형, 정보자원의 종류와 양, 주제의 포 성을 다른 유형의 도서 과 비교

하여 보면 체로 <그림 3>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림 3> 국가도서  포지셔닝 맵

포지셔닝 맵에서 이용자의 다양성은 도서  이용자의 범 로서 연령, 학력 등에 따른 이용자 

그룹의 다양성을 의미하고, 자원의 종류  양은 인쇄물  시청각자료를 포함하는 아날로그 자

원뿐만 아니라 자도서, 오디오도서 등을 포함하는 오 라인 디지털 자원뿐만 아니라 자 , 

웹DB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다양성과 장서수를 의미하며, 주제의 포 성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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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서의 주제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에 제시된 포지셔닝 맵은 당연히 도서 에 한 재의 상태를 반 해야 하겠지만, 한편으

로는 기 심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을 고려해야 하며, 포지셔닝 맵을 통해 국가도서 의 포지션

은 이용자의 다양성에 있어서 학습수 에 계없이  연령층의 다양한 이용자를 상으로 자원

의 종류  양, 주제의 포 성에 있어서 모두 높은 포지션에 있으므로,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주

제역 의 정보자원을 상으로 양 으로 우수한 장서개발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국가도서 의 포지션은 국가도서 에 한 공식 인 정의로도 악할 수 있다. 국가도서

은 나라마다 기원과 기능 인 면에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어려운 이 있으나, 

체로 자국의 정부가 직  설립․운 하는 국가의 표도서 으로 공통분모를 설정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직  설립․운 하더라도 국가의 표도서 으로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해 UNESCO의 “국가도서 서비스의 입법지침”에서는 국가도서 의 개념을 

<표 1>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Lor 1997).

국가도서  개념의 구분 발 단계 주요 이용자 략  강조 국가도서  형태

유산 통 (선진국) 학자  연구자 장서 통 인 국가도서

하부구조 (선진국) 도서 국가리더십 인 국가도서

포  국가서비스 개발도상국 일반 국민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 달
국가도서  서비스

<표 1> 국가도서 의 개념 구분

이 개념구분에서 유산(heritage)은 장서의 구축과 보호에 강조를 둔 통 인 국가도서 의 모

습을 보여주고, 하부구조(infrastructure)는 자국의 여러 도서 에 한 리더로서의 서비스 역할

을 강조하는 인 국가도서 의 모습을 보여주며, 포  국가서비스(comprehensive national 

service)는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는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이러한 구분이 발 단계, 주요이용자  기능에 따라 국가도서 의 정체성을 

형상화시키고 있지만, UNESCO에서는 의 각 개념을 포 으로 수용한 도서 을 국가도서 으

로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도서 을 정의하고 있다.

국가도서 은 직․간 으로 국가의 재원으로 지원받으며, 자국에서 만들어지거나 자국과 

련있는 문헌유산(주로 모든 형태의 출 된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이용하는 책임을 가진 기

이다. 그리고 국가 으로 요한 장서 리, 하부구조 제공, 자국의 도서   정보체계에서의 

조정활동, 국제 인 력, 리더십의 수행을 통해 그 나라의 도서 에 효과 이고 효율 인 기능을 

진하며, 이러한 책임은 개 법으로 인정받고 있다(Lo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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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도서 의 사명과 목 에 해 IFLA의 국가도서  분과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장서

   1.1 법정납본을 통한 국가의 출 물(인쇄  자자료 모두) 수집

   1.2 필사자료, 기록물, 지도, 그림, 사진, 통  혹은 디지털 형식의 시청각자료로 된 국가

문화유산 수집

   1.3 자국어  자국에 한 외국출 물 수집

   1.4 외국 출 물의 폭넓은 장서유지

2. 근

   2.1 국가서지 코드 생산

   2.2 연구, 학습  자기개발을 한 장서에 최 의 가능한 근 제공

   2.3 타당성있는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장서에 원격 근 제공

   2.4 이용자에게 직 으로 그리고 다른 도서 이나 정보센터를 통해 주요 서비스( : 참

고, 서지, 출) 제공

3. 보존

   3.1 자 장서를 포함한 국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성화

4. 력

   4.1 국가   국제 으로 도서 정보업무 참여

   4.2 문헌정보연구에 참여

5. 경

   5.1 신 인 기술과 한 경 방법으로 효율성 보장

   5.2 직원 개발

추가 인 업무

1. 도서 교육센터 제공

2. 국제 인 로그램과 로젝트를 한 국가포럼 수행(Poll and Jöonsson-Adrial 2006)

UNESCO의 정의와 IFLA의 사명과 목 에서 볼 때, 국가도서 은 자국의 모든 형태의 출

물과 자국 련뿐만 아니라 련이 없더라도 가능한 폭넓게 외국 출 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데 

일차 인 책임을 두고 있다. 특히 자국출 물의 망라 이고 완벽한 수집을 해 납본제도로 법  

지 를 확보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   국제 인 도서  활동과 서비스에 한 리더역할을 

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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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으로 문화체육 부의 국립 앙도서 , 입법부의 국회도서 , 사법부의 

법원도서 을 국가도서 의 범주에 넣고 있으나(ꡔ2008 한국도서 연감ꡕ에서는 국가도서 으로 국

립어린이청소년도서 도 따로 구분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국립디지털도서 과 함께 국립 앙도서

의 범주에 포함한다), UNESCO의 정의와 IFLA의 사명과 목 에 비추어 그 지 와 역할을 수

행하는 우리나라의 국가도서 은 국립 앙도서 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도서 법 제18조와 제19조

의 내용과 조화됨을 볼 수 있는데, 제18조는 국립 앙도서 의 지 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19조는 

국가도서 으로서의 사명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와 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도서 법>

제18조(설치 등) ①문화체육 부장 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표하는 도서 으로서 국립 앙

도서 을 둔다.

제19조(업무) ①국립 앙도서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 자료의 수집․제공․보존 리

3. 국가 서지 작성  표 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 에 한 지도․지원  력

6. 외국도서 과의 교류  력

7. 도서 발 을 한 정책 개발  조사․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한 지원  력

9. 그 밖에 국가 표도서 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이상의 내용을 토 로 국가도서 의 포지션은 ‘국가도서 은 법 지 에 기반하여 포 으로 

정보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책임을 가지며, 국내 다른 도서 을 선도하는 각종 리더십 활동을 

수행하며, 국가  국제  표도서 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 ’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다른 도서

과 차별 인 국가도서 만의 특수한 포지셔닝 지표로는 법 지 , 납본, 포  장서 구축  

보존의 책무, 리더십과 조정, 국제  력 등을 들 수 있다. 

이 에서 장서개발과 련한 국가도서 의 포지셔닝 지표는 법 지 에 기반한 납본, 포  

장서 구축  보존의 책무인데, 지식기반사회에서 주도 인 국가가 되기 해서 국가도서 은 자

국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자원을 포함한 모든 정보자원이 도서  장서로 편입되도록 납본제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법  근거를 토 로 외국의 정보자원을 더욱 포

으로 수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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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장서개발정책에 있어서 비용  효율 측면에서 선별 으로 정보자원을 수집하는 것이 최

선이겠으나, 국가도서 은 포지션에 따라 정보자원을 보편 으로 수집해야 한다. 그 게 하기 

해서는 납본 상을 확 할 뿐만 아니라 정보자원의 생산자와 력  유 계를 강화하고 생산

자에 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수집된 자원이 미래 세

에게 유용한 유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원의 보존체계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자원의 디지털화를 통해 자원의 총 인 아카이빙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2 도서  련법에 의거한 국가도서 의 장서개발

장서개발은 정보자원의 수집  평가, 정리, 구축, 유지보수 등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데 이 

에서 정보자원을 수집하는 부분이 일차 으로 요하다. 일반 으로 수집의 범 는 이용자의 

요구와 재정 인 문제간의 최 의 충 을 찾는 것이 문제이지만, 국가도서 은 기본 으로 포

인 수집을 제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도서  장서는 모든 아날로그 자원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원을 포함하는 하이 리드 자원을 상으로 망라 으로 구축해야 한다. 

국가도서 의 체계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간에, 앞의 국가도서  포지셔닝에 따른다면 우리

나라의 국가도서 은 국립 앙도서 이라고 볼 수 있다. 국립 앙도서 은 도서 법에 의해 한국

의 국가 표도서 으로서의 법  지 를 보장받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국립 앙도서 은 국가문

헌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재 세 에게 그 정보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식사회의 구축을 선도하

고 나아가 그 유산을 미래 세 에 달하여 문화를 창달해야 하는 국가도서 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사명을 수행하기 해 국립 앙도서 의 장서도 모든 자원을 상으

로 망라 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국립 앙도서 의 장서개발정책과 련된 법은 주로 도서 법(법률 제9528호, 2009. 3. 2)  

도서 법 시행령( 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이 해당된다. 이들 법에서 국립 앙도서 의 

도서 자료의 상범 와 납본에 한 부분이 장서개발과 련이 있는데, 체로 인쇄형태를 포

함한 아날로그 자원에 해서는 이미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어 문제될게 없으나, 출 환경으로 변

화에 따른 디지털자원에 해서는 비록 최근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한 작권법(법률 제9529호, 2009. 4. 22)은 지 재산권의 제한으로서 도서 에서의 복

제에 한 것을 다루고 있으므로, 장서보존 특히 디지털장서로의 보존과 계있다. 

먼  도서 법 제2조에서는 도서 의 장서로서의 ‘도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1. “도서 ”이라 함은 도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 에게 제공함으로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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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자자료, 그 밖에 장

애인을 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달을 목 으로 정보가 축 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 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도서 자료는 도서 의 장서구성 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아날로그 

자원과 디지털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이 의 법과 비교해 보면, 변화하는 출 환경을 고

려하여 제2조2항에서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정보자원의 범 를 온라인

까지 확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서 자료의 납본에 해서는 도서 법 제20조 제3장

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20조(도서 자료의 납본) <개정 2009.3.25>) ① 구든지 도서 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

자료를 국립 앙도서 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 인 경우에도 한 같다. <개정 2009.3.25>

이 처럼 도서 법 제2조에서 도서 자료에 해 지식정보자원 달을 목 으로 정보가 축 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제20조에서 도서  자료를 납본 상에 포

함하면서 유독 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고 하여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사실 2009년 도서 법이 

개정되기 까지 도서 자료에 온라인 디지털 자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자자료로서 온라인 디지털 자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비록 장서로서는 인정하되 납본에 수반

되는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앞으로 온라인 디지털 자원이 확 되는 추세로 보아 국가도서  장서의 상으로서 국

가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수집에 한 납본제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납본의 상으로 확 하도록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개정되기 까지 

온라인 디지털 자원을 납본 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다음의 도서 법 시행령 제13조

를 근거로 가능한 범  내에서 도서 자료를 확 해석하여 용하고, 차후 행 도서 법 개정시 

그 토 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납본) ①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립 앙도서 에 납본하여야 할 자료는 법 제20

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 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자료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이나 단체가 일반 공 이 이용하게 할 목 으로 발행하거나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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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가제식(가제식) 자료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 ,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   인쇄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출 물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

크 등 유형물

7. 자자료, 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한 특수자료

8. 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 부장 이 인정

하는 자료

즉, 도서 법 시행령 제13조제8항에서 ‘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

물’을 납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극 으로 수용하여 온라인 출 물에 해 납본을 용

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출 환경의 변화는 온라인 디지털 자원이 증가되면서 도서 에서 그 

요성을 인지하고 장서로의 편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그와 련한 내용은 도서 법 제20조의2에

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 앙도서 은 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 앙도서 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

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서 법 제20조의2는 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도서 의 장서개발에서 온라인 자료의 수

집의 당 성을 나타낸 것으로 장서로의 안정 인 편입을 해 법  해석을 향 으로 용해야 

할 것이다. 

비록 납본의 상에서 제외하 다 하더라도 국립 앙도서 은 국가유산을 보존해야 하는 사명

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시  근보다 구  소장에 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다음의 작권

법의 ‘제2  작재산권의 제한’에 한 내용  제31조와 련이 있는데, 국가도서 은 온라인 

자료를 극 으로 복제하여 보존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제31조(도서 등에서의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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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도서 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 앙도서 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의 내용을 토 로 우선을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수집을 확 하여 보존을 한 아카이빙에 

힘쓰며, 법개정을 통해 온라인 디지털 자원  자 , 자도서 등 정 인 디지털 자원을 납

본에 포함시키고, 웹자원과 같은 동 인 디지털 자원으로 차 으로 확 하여야 할 것이다.

 

3.3 국가도서 의 하이 리드 자원개발

국가도서 은 지식기반사회 구축의 선도  역할과 미래세 를 한 국가유산을 달하는 교두

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 으로서 정보자원을 망라 으로 수집하여 보존하는 의무와 책임

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역할을 하기 해서는 국가도서 은 포 인 하이 리드 장서개발정책

을 계획하여 장서를 구축하여야 하며, 그 체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하이 리드 장서개발 체계

국가도서 은 기본 으로 아날로그 자원과 디지털 자원에 한 총 인 장서개발정책을 수립

하여 국내의 모든 정보자원에 해 납본제도를 근거로 포  수집을 하고, 실 으로 모든 자

원이 장서로 편입되지 않는 을 고려하여 구입, 기증, 교환으로 장서를 수집하여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자원  웹자원은 수집지침에 따라 선택 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수집된 자원은 형태에 

따라 장서로 편입하여 재의 이용성에 최 의 환경을 구축하고, 특히 아날로그 장서는 근성을 

높이기 해 디지털화를 수행해야 한다. 물론 라이선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미래의 이용

성을 해 보존을 한 디지털화를 수행해야 한다. 한 유동 인 디지털 자원은 정기 인 검정

을 통해 지속 인 갱신을 수행하고 모든 정보자원이 디지털형태로 아카이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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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통 으로 수행해 온 아날로그 자원에 한 장서개발은 그다지 어려움은 없

겠으나, 다음의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장서개발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3.3.1 자잡지  웹DB

디지털 도서 의 구축에 있어서 일등공신은 자잡지와 웹DB임은 분명하다. 사실 태생  디

지털 자원의 부족과 소장장서의 디지털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디지털도서 은 한계를 

넘게한 자잡지와 웹DB는 이용자에게 근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환 을 받았을 뿐 아니라 디

지털도서 의 허장성세를 간 하지 못하게 방패막이 역할을 하 다.

한 도서 이 소장 심의 가치 을 근의 패러다임으로 환시켜 장서개발의 외연을 넓히기

는 하 지만, 한편으로는 도서 이 장서라는 실물을 가지지도 못하게 되어 출 사(aggregator, 

DB제공업체 포함)에 종속되는 구조를 야기하 다. 그러나 국가도서 은 근도 요하지만 소

장도 요하다. 

이를 해서 국가도서 은 다른 도서 과는 성격을 달리하여 근해야 한다. 디지털 자원제공 

상인 출 사가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국내업체인 경우 납본제도를 확  용하고, 외국업체인 

경우 국내의 상업  진출의 선행조건으로 우선 상자의 입장에서 상을 하여 도서 에 한 리

더십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그 역할의 책임자로서 보존을 한 아카이빙 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3.3.2 웹자원

웹자원의 표 인 유형은 무료로 제공되는 자잡지, 회색문헌, 통계데이터, 정책과 기 , 법

령과 제도, 자게시  등이다. 웹자원을 국가도서 의 디지털 자원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당장의 근과 이용에 그 가치를 두기 보다는 국가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에 가치를 두고 장기

인 이용에 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웹자원을 수집하는 것에 해서는 여 히 논란이 있으나, 이제 웹자원은 가치있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도서 에서 장서의 상으로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웹자원은 휘발

성  유동성이 강하고, 상업 인 검색엔진의 상이 되는 것이 체 웹자원의 일부분인 에 비

추어 볼 때 국가도서 은 품질있는 웹자원을 발굴하고 아카이빙해야 할 당 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국가도서 의 주도로 웹자원을 보존해 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최근 

국립디지털도서 을 설립하고, 웹자원 수집과 보존을 한 OASIS를 수행하고 있다.

웹자원을 수집하는 방법은 웹자원의 특성에 다양하겠지만, 체로 선택  아카이빙, 보편  아

카이빙 그리고 하이 리드 아카이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택  아카이빙 방법은 주제 문가의 

문  단에 따라 우수한 사이트를 발굴하고 로 이 근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 출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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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하여 조 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자원의 가치에 한 주 인 단이 작용하고, 웹자원

의 범 를 제한 으로 정하거나 요한 부분을 락할 수 있으며, 노동집약 이고 비용이 많이 드

는 단 이 있다. 보편  아카이빙은 로 을 사용하여 낮은 노동력과 비용으로 포 으로 수집한

다는 장 이 있으나, 품질통제가 잘 안되고 로 이 근하지 못하는 부분을 락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하이 리드 아카이빙 방법은 선택   보편  아카이빙 방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해 

요하고 권 있는 주요기 의 웹사이트에 해서는 선택  방법을 용하고 그 외에는 로 을 

이용하여 정기 으로 체크하여 수집하는 보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Phillips 2005).

어떤 방법을 용하든지 간에 기본 으로 웹자원의 수집은 개발정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방

하고 수 차이가 극명한 웹자원의 특성과 자원의 망라  수집과 유산으로서의 보존을 추구하

는 국가도서 의 기능을 실 으로 조화롭게 유지하기 해서는 하이 리드 아카이빙 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 게 하기 해서는 웹자원의 선택기 을 마련하여 주제 문가를 

심으로 선택  아카이빙을 수행함과 동시에 로 을 통해 보편  아카이빙을 정 자원에서 동

자원으로, 공공자원에서 민간자원으로 진 으로 수집의 범 를 확 해야 하며, <그림 5>와 

같은 체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 하이 리드 웹자원 개발체계

4. 결 론

지식이 기반이 되는 사회가치는 도서 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지만 인터넷으로 표되는 

디지털 환경은 도서 에게 기로 다가왔다. 이러한 상반된 환경은 도서 에 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식기반의 심이 되기 해 도서 은 지식의 보존과 유통에 핵심  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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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인한 기는 도서 의 더욱 장서의 포 성과 다각화를 가속화시켜 장서

의 외연을 웹자원까지 확 시키고 있으며, 도서 서비스도 새로운 서비스 모델인 도서  2.0의 

개념에 기반하여 이용자의 참여와 력을 통한 상호작용 인 이용자 심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

한 변화는 기본 인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기능과 역할에 따른 도서 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고 있으며, 도서  업무의 첫 단계인 장서개발에서도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법 지 에 기반하여 포 으로 정보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국가도서 은 

장서개발은 다른 도서 에 비해 특수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  변화하는 국가도서 의 모습과 장서개발의 추이를 고찰하고, 이용자들에

게 한 이미지나 기 심리  측면에서 포지셔닝 지표로 이용자의 다양성과 장서의 종류, 양  

주제의 포 성에 근거하여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주제 역의 정보자원을 상으로 양 으로 우

수한 장서개발을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 다. 

한 국가도서 에 한 공식 인 정의와 사명, 도서  련법  측면에서 포지셔닝 지표로 

법 지 에 기반한 납본, 포  장서 구축  보존의 책무에 근거하여 국가도서 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자원이 도서  장서로 편입되도록 납본제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재정  지원

뿐만 아니라 법  근거를 토 로 외국의 정보자원을 더욱 포 으로 수집해야 함을 확인하 다.

그리고 지식기반사회 구축의 선도  역할과 미래세 를 한 국가유산을 달하는 교두보 역

할 을 수행하는 기 으로서 국가도서 은 정보자원을 망라 으로 수집하고 한 하이 리드 장

서개발 체계를 제시하 다. 특히 디지털 자원에 해 소장과 근에 한 결  구도가 있긴 하

지만, 국가도서 은 다른 도서 과 성격을 달리하여 요성을 견지하여 납본제도를 확  용하

거나, 상업  진출의 선행조건으로 우선 상자의 입자에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고 그 역할의 책

임자로서 보존을 한 아카이빙 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한 국가도서 은 국가의 문화유산

으로서 웹자원의 수집할 당 성을 가지고 하이 리드 아카이빙 방법으로 웹자원을 수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국가도서 은 앞으로 장서로서 가치있는 모든 자원에 한 다양한 개

발정책을 수립하고, 세 가 최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와 후세 를 한 국가유산으

로서 보존을 한 아카이빙 체계를 더욱 자세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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